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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대형재난보험 운용방안 발표 임박  

□ 최근들어 대형재난 빈발로 인명피해가 극심해지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

보감회)는 ‘대형재난보험 운용방안’을 완성해 국무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.  

  o 최근 중국남부 및 동부지방의 폭우와 광동성 연해지역의 태풍으로 막대한 재산

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 빈발로 인한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음. 

  o 국무원에 제출된 대형재난보험 운용방안은 전체 지역을 농촌과 도시로 나누어 

관리하며, 농촌은 농업보험을 중심으로 농작물, 가축, 지진, 홍수 등의 대형재해

를 보장하고 도시는 주택지진보험과 같이 주로 주민들의 재산손실을 보장하는 

내용이 핵심 골자임. 

  

□ 민간보험이 대형재난 발생 시에 적절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감독 

당국 및 보험업계는 관련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.  

  o 선진국들의 경우 재난사고로 인한 경제손실 보상으로 보험이 통상 30% 정도를 

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개인이 각각 60%와 10%를 부담하고 있으나, 중국은 

2008년 쓰촨 대지진 때 보험권이 보상한 금액이 전체 피해액에 1%에도 미치지 

못했던 것으로 나타남.

  o 또한 민간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대다수 보험상품은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

재해를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, 손해보험상품도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

우에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중국은 대형재난 위험을 전문적

으로 보장하는 보험회사나 보험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임. 

  o 이에 보감회는 쓰촨 대지진 발발 후 본격적으로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대

형재난보험 운영방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며, 국영재보험회사인 중국재보험그룹

도 미국위험관리해결방안공사와 공동으로 재난위험 분석모형을 개발해 지진보험 

요율 및 재보험 비율산출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험업권의 대형

재난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음.  

(중국경영보, 8/4)


